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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작업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주리애
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An Influence of Art Therapists’ Art Practice on their Burnou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Juliet Jue
Division of Art Therapy, Hanyang Cyber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실기작업과 경력몰입, 소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미술 작업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는 미술치료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학생 171명
으로 이들은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였고 1년 이상 임상 실습을 해왔거나 미술치료사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도구는 미술
실기, 심리적 소진, 경력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회귀분석,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첫째,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경력몰입과
소진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미술 실기는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미술치료사의 경력몰입은 미술 작업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치료 대학원생이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미술 실기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practice, career 
commitment, and burnout among art therapy graduate stud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practice and burnou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1 master's and doctoral art therapy graduate students who had enrolled for at least two semesters and
had been in clinical practice for more than one year or were working as art therapists. Research tools
include the Art Practice Scale,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and the Career Commitment Scale. Data
a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rt practice and 
career commitment among art therapy graduate students, but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commitment and burnout. Second, art practice had an effect on reducing psychological burnout.
Third, the study confirmed that art therapists' career commitmen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practice and burnout. These results suggest it is important for art therapy 
graduate students to engage in art practice to prevent psychological exha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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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진은 심리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냉소적으로 되거
나 무기력해진 상태를 일컫는다[1,2].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이 만나는 내담자들에
게 인내심과 민감성을 가지고 꾸준히 경청과 공감, 정서
적 지지와 이해를 제공하는데, 대체로 일방적인 배려와 
이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담 관계 특성상 이들도 심리
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3]. 정신건강 전문가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소진되면, 일에 대한 목적을 상실
하고 의욕이 낮아지며 직무 수행 수준이 낮아진다. 또한,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도 저하되고 우울이나 무망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겪게 된다. 

미술치료는 심리상담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분야인데, 1999년에 대학원 전공으로 처음 개설된 이후 
2023년 현재 30여 개의  미술치료 대학원 과정이 운영
되고 있다[4]. 이처럼 전문가의 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데 비해서 아직 현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나 전문
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4-6]. 특히 미술
치료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 
실습에 나가거나 미술치료사로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
다[5]. 

미술치료사의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들이 경험하
는 소진 경험의 본질을 규명하거나[4], 소진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의 영향력과 구성경로를 탐색하는 것[7], 그리
고 소진에 대한 대처 방법을 다룬 것[5] 등이 있다. 미술
치료사의 소진 경험은 인접한 분야인 상담사 또는 심리
치료사의 소진 경험과 대부분 유사했지만 두드러진 차이
점은 ‘미술’이라는 요인의 영향력이었다. 미술은 미술치
료와 다른 형태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구분해 주는 요인
으로, 미술치료사들에게 직업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 
주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자신의 직무 유능성을 증명하
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여러 
연구자들과 미술치료사들은 미술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술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강조한다[8-11]. 미술 재료를 다루는 것이 익숙
하지 않거나 테크닉이 부족할 경우에 미술치료사들은 치
료 회기에서 내담자를 돕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며 미술
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보고하기도 한다[12]. 꾸준
히 미술 활동을 할 경우에는 내담자의 미술 작업을 돕는 
직무능력이 강화되고 치료사로서 자기 탐색과 회복을 이
룰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13,14].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경우 자신의 업무 유능성을 높이
는 일환으로 다양한 미술 실기 활동을 하게 된다. 미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미술치료사의 자기돌봄에도 포함
된다. 미술치료사에게는 미술이, 음악치료사에게는 음악
이 전문적 자기돌봄의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이다[7,15]. 

한편, 경력몰입은 직업에 전념하거나 개인의 경력목표에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16], Blau[17]
는 경력몰입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면서 경력몰입이
란 개인이 자신의 전문직업에 대해 지니는 태도라고 정
의했다. 경력몰입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력몰입은 학
습동기를 강화시키며[18] 수행노력을 증진시키고[19,20]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워주고[21,22], 
개인이 자신의 경력 목표와 관련해서 진보를 이루고 있
다고 자기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23]. 또한 경력몰입은 
소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낮추는데, 경력몰입의 수
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서 정서 에너지가 고갈
되거나 무망감을 느끼고 이직하게 될 가능성이 적다
[24,25]. 

자기효능감이 높고 통제 소재가 개인 내부에 있다고 
지각할수록 경력몰입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
거하면, 미술치료사의 실기 역량이 경력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 중에는 미술치료사
의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 간의 관계를 보고한 것도 있는
데[26], 예상한 바와 같이 미술 실기는 이들의 경력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
술 실기, 경력몰입, 소진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연구 모
형을 설정하면 Fig. 1과 같다. 선행연구 중에는 미술 실
기와 경력몰입 간의 관계, 경력몰입과 소진 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 것들이 있고 미술치료사들의 소진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으나 이들 요인을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
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치료 석박
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미술 실기에 대한 태도와 유능성
을 조사하고 이 요인이 심리적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그 관계에서 경력몰입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Fig. 1.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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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연구 방법
2.1.1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우리나라 미술치료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생 171명(석사과정 122명, 박사
과정 49명)이다. 이들은 미술치료사로도 활동하고 있었
는데, 표집 과정에서 조사대상을 대학원 과정에서 최소 
2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사람이며 미술치료사로서의 치
료 경력은 최소 1년 이상인 자로 모집했다. 대상자들의 
나이는 평균 38.9세(표준편차 8.9세)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 29명, 30대 64명, 40대 53명, 50대 이상 25명으
로 분포했다. 성별 비율은 남성(5.3%), 여성(94.7%)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러한 성비는 대학원생의 
구성 비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학계에 보고된 미술
치료사의 성비와 유사하다[27].

2.1.2 측정 도구
2.1.2.1 미술 실기 척도
미술치료 대학원생이 미술 실기를 수행하는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해 Jue와 Ha[26]가 개발한 The Art Practice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어로 개발되어서 별
도의 번안 없이 그대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개의 문항
이 있고, 2개의 하위요인인 미술 역량(art competency)
과 미술 작업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art work)
로 구성되었다. 평정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지며 총
점이 높을수록 미술 작업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고 실
기 역량도 풍부하며 미술 활동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
다. Jue와 Ha[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2.1.2.2 경력몰입 척도
경력몰입은 Blau[17]가 개발한 경력몰입 척도를 탁진

국[28]이 번역한 것으로 사용했다. 총 7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고,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한다. 본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경력몰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
다. Blau[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로 보고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2.1.2.3 소진 척도
소진은 Maslach와 Jackson[29]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최혜윤[30]이 번안한 측정 

도구로 평가하였다. MBI는 총 22개 문항이며, 3개 하위 
요인(정서적 소모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개인적 성취감 
감소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없음(0점)~
매일(6점) 사이에서 응답하는 7점 Likert 척도로 평가한
다. 긍정 문항은 역채점하였고, 최종적으로 총점이 높을
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최혜윤[30] 
연구에서 MBI의 Cronbach's α는 .76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82로 나타났다. 

2.1.3 설문조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미술치료 대학원의 협조를 통해 설문

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첫 장에 연구 목적과 실시 방법에 대한 소개가 제시되었
다. 연구 참여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
루어졌으며, 참여자의 익명성도 충분히 보호되었다. 

2.1.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
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구하고,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값을 산출했다. 둘째, 측정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경력몰입이 미술 실기
와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과 Kenny[31]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를 사
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다. 

2.2 연구 결과
2.2.1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기술통계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상관분석 결과가 Table 1에 제시되
었다.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
계가 있었고(r=.33, p<.001), 미술 실기와 소진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7, p<.001). 경
력몰입과 소진은 서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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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1-2 2 3 3-1 3-2 3-3
1 1

1-1 .89*** 1
1-2 .89*** .58*** 1
2 .33*** .19* .40*** 1
3 -.27*** -.21** -.26** -.37*** 1

3-1 -.06 -.05 -.04 -.28*** .77*** 1
3-2 -.09 -.06 -.08 -.13 .63*** .56*** 1
3-3 -.35*** -.27*** -.36*** -.25** .57*** -.05 .05 1
M. 33.97 13.08 20.91 30.03 36.14 15.47 2.62 18.05

S.D. 5.65 3.15 3.20 4.18 12.75 8.71 2.66 7.58
Note. 1 Art practice, 1-1 Art competency, 1-2 Art attitudes, 2 
Career commitment, 3 Burnout total, 3-1 Emotional exhaustion,
3-2 Depersonalization, 3-3 Achivement decrease. *p<.05, **p<.01,
***p<.001.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of the study variables

2.2.2 미술 실기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술 실기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는
데, 이 회귀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2.74, 
p<.001). 즉, 미술 실기를 많이 수행할수록 소진을 경험
하는 정도는 감소하였다. 이 회귀식에서 독립변수의 설
명력은 7%로 나타났다(R2=.07). 

D.V. I.V. B S.E. ß t F R2

Burnout Art 
practice -.60 .17 -.27 -3.57*** 12.74*** .07

Note. D.V.=Dependent Variable, I.V.=Independent Varaible, 
B=un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ized error, 
ß=standardized coefficient, ***p<.001.

Table 2. Influence of art practice on burnout

2.2.3 미술 실기와 소진의 관계에서 경력몰입의 매개
     효과 
미술 실기와 소진의 관계에서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31]가 제안한 3단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Fig. 2에 제
시하였다. 1단계에서 미술 실기는 경력몰입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ß=.33, p<.001), 2단계에서 미술 실기는 소
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ß=-.27, p<.001). 3단계에서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 모두 소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는
데, 미술 실기의 예측 효과는 2단계에 비해서 감소하였
으므로 경력몰입은 미술 실기와 소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경력몰입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지 검증하기 위해 5,000회 표집을 시행하는 부트스트
래핑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43, -.09
로 나타났고, 이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32]. 

Stage Path ß t F
1 Art practice → Career Com. .33 4.56*** 20.82***

2 Art practice → Burnout -.27 -3.57*** 12.74***

3 Art practice → Burnout
Career Com. → Burnout

-.16
-.32

-2.14*

-4.21*** 15.90***

Note. Com.=Commitment. *p<.05 , ***p<.001.

Table 3.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career commitment

 

Fig. 2. The final model's path; all estimate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Effect S.E. 95% CI
LL UL

I.V. = Art practice
D.V. = Burnout -.24 .09 -.43 -.09

Note.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Table 4. Bootstrapping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of career commitment

3. 논의

본 연구는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경력몰입 및 소진 경
험에 있어서 이들의 미술 실기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실기는 이들이 소진
을 경험하는 정도를 감소시켰다. 이 결과는 Brown[33]
의 연구에서 미술치료사들이 미술 작업을 그만두게 되면 
심리적인 면에서나 직업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
다고 밝혔던 것을 지지하는 결과다. 또한, 이 결과는 직
무 유능성이 소진을 예방하거나 낮추어줄 수 있다는 선
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Gam et al.[34]은 자기효
능감이 낮은 미술치료사의 경우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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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했다. 자기효능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술치료사가 미술 실기에 몰입하고 지속적으
로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진 가능성을 낮추게 될 것이다. 

둘째, 미술 실기는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경력몰입 수
준을 증가시켰다. Jue와 Ha[26]는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미술치료사로서의 미
술 활동은 직업정체성과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보고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실기는 미술치료 분야에 정서
적 유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술치료사로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여주며 경력목표에 애착을 가지도록 해준
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경력몰입과 소진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9,35,36]. 경력몰입은 소진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
로 보고되었는데, 경력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과 헌신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스트
레스와 어려움을 견디고 자신의 전문분야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경력몰입
이 높을수록 경력 변경이나 이직 의도는 낮아지며 소진
에 대해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25,37,38].

넷째, 본 연구에서 미술 실기를 예측변인, 소진을 종
속변인으로 두고 경력몰입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했을 때, 
경력몰입은 이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미술 
실기를 더 많이 수행하고 미술 작업에 대한 태도가 우호
적일수록 경력몰입 수준이 높아져서 미술치료 대학원생
이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즉, 미술 실기 역
량을 갖추는 것은 미술치료사로 하여금 치료 현장의 다
양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추구하는 경력 목표에 대해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지속
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도록 해준다. 또한 미술 실기는 직
접적으로 소진의 정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미술 과정에 몰두하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통찰을 얻는 
과정이 치유적이며 주관적 안녕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
구 결과[8,10,14,39]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미술치료 대학원생은 꾸준히 미술 작업을 해나가면서 
미술 매체를 다루고 작업 결과물을 통한 자기 치유작업
을 지속함으로써 미술치료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아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미술치료 교
육에서 치료사의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고 심리적 소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교육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자료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횡단적 설계를 적용한 것이다. 통계적 방법에 의거하여 
인과 관계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으나, 실제 원인과 결
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향후 종단적 연구 방법을 실시하
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둘째,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 
외에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
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미술치료 대학원
생의 적응을 향상시키고 소진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보
다 다양한 시사점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소진 
경험에서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 실기는 다른 정신건강 분야 전문
가들과 달리 미술치료사들에게 특정한 직무 능력이다. 
이러한 특정 직무 능력이 소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력몰입도 더 높여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미술치료 대학원생 교육과 미술
치료사의 보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적 방면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무 활동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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